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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판교 2밸리 입성, 중소․벤처기업엔 문턱 높다” 보도 관련

□ ‘판교 2밸리’ 에는 자본력이 부족하고 아이디어만 보유한 소규모 

벤처기업들이 저렴한 임대료(시세 20~80%)로 입주할 수 있는 ‘공공

임대 창업공간*’을 대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.

* 기업지원허브(LH, 240개), 기업성장센터 5개동(LH, 경기도, 700개),
ICT 융합센터(성남시, 60개), 글로벌 Biz센터(경기도, 100개) 등 1,200개社 규모

□ 다만 벤처․혁신타운의 경우, 사업화에 성공을 거둔 선도벤처,

유망 중소기업이 입주하는 용지로 창업기업 육성 등 공공기여*가

가능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최소지분율(10%) 제한을 설정하였습니다.

* 입주 선도기업이 액셀러레이터, 교육센터 설립․운영, 임대공간, 공용Lab 등 조성

ㅇ 벤처타운은 공간의 30%가 창업기업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어,

반드시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아도 입주가 가능합니다.

ㅇ 혁신타운에 입주하는 기업들도 저렴한 임대공간을 제공*할 예정

이므로, 중소 벤처기업들도 임대형태로 입주가 가능할 전망입니다.

* 혁신타운 부지공모 시, 중소벤처기업 임대공간을 제공하는 경우 1순위 자격 부여

< 보도내용 (1.11, 머니투데이) >

◈ 판교 2밸리 입성, 중소․벤처기업엔 문턱 높다(머니투데이)

ㅇ 정부가 창업․혁신생태계로 조성 중인 판교 2밸리 부지공급에 중소․벤처
기업이 감당하기 힘든 자본력을 요구해, 기업입주 의지를 꺾고 있음

ㅇ 판교 2밸리 벤처타운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주에 응모해야 하는데, 지분율
10% 이상을 확보한 기업만이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음

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

산업입지정책과 김동현 사무관(☎ 044-201-3663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